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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집안 풍경

★ 깔깔 포토

유머

[두 의사]
어느 날 밤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바에서 맥주 몇 병을 마셨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둘 다 의사라는 것을 알게 됐다. 두 사람은 함께 밤

을 보내기로 하고 여자의 집으로 갔다. 여자는 화장실

로 가 10여 분 동안 철저히 손과 팔을 씻었다. 

일이 끝난 후 남자가 여자에게 말했다. 

“외과 의사 맞죠? 손 씻는 것 보고 알았어요.” 

그러자 여자가 말했다. 

“마취과 의사 맞죠?” 

남자는 좀 놀라서 물었다. 

“어떻게 알았죠?” 

여자가 답했다. 

“그야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으니까요.”

[인공미인]  
전통시장에서 3마리를 5,000원에 파는 닭과 5마리를 

2만5,000원에 파는 광어를 발견한 초등학생이 엄마에

게 물었다.“엄마, 왜 저렇게 싼 거야?” 

“닭은 주사약으로 빨리 자라게 하는‘약닭’이라 그렇

고, 광어회는 자연산이 아닌 양식이라 그렇단다.”

시장에서 나온 아이는 길을 지나는 예쁜 얼굴의 어떤 

누나를 보며 엄마에게 또 물었다. 

“저 누나는 왜 저렇게 예쁜 거야?”  

“자연산이 아니라 약을 투여한 양식이라서 그렇단다.”  

“그럼, 가격이 아주 싸겠군!”  

[요즘 뜨는 노인대학]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 노년 생활을 대학에 비유한 말

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노인들이 다니고 싶지 않은 대

학과 꼭 다니고 싶은 대학이 있다고 하는데….

‘서울공대’는 무슨 뜻일까요? 

서럽고 울적해서 공원에 가시는 분들을 서울공대 다

닌다고 합니다. 

동네 경로당 나가면‘동경대’

전철과 국철로 시간을 보내면‘전국대’라고 합니다. 

그럼‘연세대’는 무슨 뜻일까요? 

바로 연금으로 세상 구경하면서 노년을 보내는 분들

을‘연세대’ 

고상하게 여행을 다니면‘고려대’ 

서로 위로하며 강하게 살면‘서강대’ 

건강하면서 국민연금으로 살면‘건국대’라고 한답

니다. 

노후에, 아니 바로 지금! 어떤 대학에 가고 싶으신지?

요즘 뜨는 최고로 좋은 대학은 바로‘해병대’!! 해피

하게 평생 병 안 걸리는 대학이라네요!

[부전자전]
아들이 날마다 학교도 빼먹고 놀러만 다니는 망나니

짓을 하자,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 놓고 무섭게 

꾸짖으며 말했다.“에이브러햄 링컨이 너 나이였을 때 

무얼 했는지 아니?”

아들이 너무도 태연히 대답했다. 

“몰라요.”

그러자 아버지는 훈계하듯 말했다. 

“집에서 쉴 틈 없이 공부하고 연구했단다.”

그러자 아들이 대꾸했다. 

“아∼! 그 사람 나도 알아요. 아버지 나이였을 때 대통

령이었잖아요.”

[남자의 마음]
늙은 남자와 젊은 남자 두 사람이 대형마트에서 카트

를 끌고 부인을 찾다가 서로 부딪쳤다.

늙은 남자 : 아이고 이거 미안합니다. 우리 집사람을 

찾고 있는 중인데 제가 미처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젊은 남자 : 별말씀을…. 저도 제 와이프를 찾고 있거

들랑요. 근데 이 여자가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네요. 이젠 슬슬 걱정이 되는데요. 

늙은 남자 :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으니 부인의 인

상착의를 말해 보게.

젊은 남자 : 나이는 27세이고 키는 크고요. 가슴은 풍

만하고 다리는 길어요. 그리고 아주 짧은 핫팬츠를 입

었어요. 근데 선생님 사모님은 어떻게 생기셨나요?

늙은 남자 : 그건 신경 끄고 당신 와이프나 찾으러 갑

시다. 


